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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2023. 11. 9.(목) 09:00 배포 2023. 11. 9.(목) 08:30

한·일·중 특허청장,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난다 
- 한국특허청, 제23차 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를 주최할 예정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11.30.(목)부터 12.1.(금)까지 시그니엘 부산(부산시 

해운대구)에서 제23차 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

9일 밝혔다.

<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: 3국간 협력성과 재확인 및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등 논의>

 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, 특허제도의 조화, 

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, 

상표·디자인·심판·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

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. 

 회의(11.30)에서는 ❶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

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❷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

발명자성(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, Inventorship)과 인공지능 

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 

<한·일·중 사용자 학술 토론회(심포지엄):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 등 소개>

 다음날(12.1) ‘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(The role of Intellectual 

Property for Innovative SMEs)’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이 

참석하는 ‘한·일·중 사용자 학술 토론회(심포지엄)’도 개최된다.

 학술 토론회(심포지엄)에서는 ❶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

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고 ❷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

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

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

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3국의 주요 정책들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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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전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 중 한·일·중 3국이 차지하는 

비율은 3국 특허청장회의가 처음 시작된 2001년 42%에서 2021년 62%로 

증가하는 등 지식재산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”면서 “코로나19 

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간 

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

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 

※ 붙임: 제23차 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 포스터

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 장 정대순 (042-481-5063)

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(042-481-87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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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제23차 한·일·중 특허청장회의 포스터


